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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의회 정례회의가 한나라당이 모든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만으로 진행돼 논란이 되고 있다. 상호간의 다툼으로 정쟁만을 일삼고 도민은 안
중에도 없는 행태여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이를 지켜보는 경기도민과 시민사회는 실망과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제8대 경기도의회를 지
금까지 모니터하면서 묵묵히 지켜봐왔다. 그런데 경기도의회는 7월 원구성 초기부터 파행으
로 진행되더니 8월, 9월 매 회의마다 파행의 연속이었고 제대로 일정을 지키면서 의회가 진
행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 즉, 매 회의때마다 한나라당은 원구성문제과 4개 특위구성문제, 의
원발언 문제 등 사사건건 전제조건을 내걸고 경기도의회의 의사일정 발목잡기만 했다는 인
상을 지울 수 없다.

급기야 지난 9월 1일에는 8월 20일에 한 도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본회의장을 점거농성
하여 의사일정을 가로막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무리수를 던지고 말았다. 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아 점거농성을 풀고 참여의사를 밝히더니 또다시 경기도의회 의장의 행위에 대해 문제삼
고 의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코메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행태가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사실이다. 현재 경기도의회 의장과 양당 대표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지
고 양당 간의 신뢰관계가 깨진 이상 사사건건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아내는 과정이다. 경기도의회 의장, 부의장 그리고 양당 
대표를 비롯한 책임있는 자들은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에 대해 도민에게 머리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파행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경기도민과 시민사회는 양당 간의 명분싸움만 일삼는 
소모적인 논쟁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도민과 민생우선의 경기도의회가 되기 
위해서라면 한나라당은 어떠한 전제조건도 없이 신속히 의사일정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래서 경기도정에 대한 산적한 현안에 대해 제대로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도민의 바램을 무시하고 지속적인 명분과 말싸움만
을 일삼는 다면 의정비 반환 등 경기도의회에 대한 도민 저항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임
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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